
나무의 고향은 산이요 숲속이다. 그런데 은행나무
는 산에 살지 않는다. 삭막한 도심의 가로수로 낯익
다. 도심을 점령한 산악게릴라가 아니라 시멘트가
도시의 색깔이 된 세상에 은행나무는 도시의 팍팍함
을 삭혀주는 고마운 위로다. 여름철엔 짙푸른 녹음
으로 위로하고 가을엔 황금빛 단풍으로 근심을 잊게
한다. 바람이 불어 노란 은행잎이 눈발처럼 우수수
떨어지면 어른도 아이가 된다. 영화, 드라마의 명장
면에도 자주 등장한다. 빽빽하게 달린 은행알을 줍
느라 좀 고약한 냄새를 기꺼이 감수하기도 한다. 
은행 열매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씨앗의 일부이다.

은행나무는 겉씨식물이라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씨
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알, 열매라고 부르고 있다. 9
월부터 암그루에 노란색 열매를 맺는다. 은행의 열
매는 과육성분의 외피 안에 단단한 껍질을 지닌 백
색의 알맹이가 들어 있다. 노란색의 외피(씨껍질)는
악취를 풍기며 비오볼이라는 점액 물질이 있어 피부
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킨다. 껍질을 벗긴 열매를
백과라고 하는데, 날것으로 사용하면 유독하기 때문
에 익혀서 사용한다. 씨앗은 진해, 강장의 효능이 있
고, 뿌리는 백과근이라고 해서 허약을 보한다. 잎에
서는 징코민을 추출하여 성인병 치료 약재로 이용한
다.
은행나무는 오래 살며 수형이 크고 깨끗하다. 병

충해가 거의 없으며 넓고 짙은 그늘을 제공한다. 여
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정자목 또는 풍치수, 가로수
로도 많이 심고 있다. 또, 껍질이 두껍고 코르크질이
많아 화재에 강하므로 방화수로도 이용된다. 목재는
황백색이며 조각재, 가구재로 쓰인다. 은행나무는
불상 조각의 좋은 재료다. 마이산 금당사, 지금은 작
은 산사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큰 절이었다. 이곳에
한국 유일물이 있다. 바로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삼
존불이다. 이 불상의 예술적인 가치나 미려한 조각
은 접어 두더라도 그 소재만큼은 잘 살펴 볼 일이다.
불상 자체가 천 년이 넘은 하나의 커다란 통 은행나
무이기 때문이다. 높이 230cm, 가로 165cm다. 이 불
상을 조각하려면 얼마나 큰 은행나무가 필요했을
까? 
은행(銀杏)은 은빛 나는 살구라는 뜻이다. 은행 열

매가 살구와 비슷하고, 표면에 은빛 나는 흰 가루에
덮여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압각수(鴨
脚樹)라는 이름을 쓰는데, 잎이 오리발(鴨脚)과 닮아
서 붙인 이름이다.
은행나무목은 은행나무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과는 고생대 이첩기(2억 8600만~2억 4500만년 전)
에 나타난 15속(屬)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긴크고이
테스속(Ginkgoites)과 바이에라속(Baiera)은 모두
멸종했는데, 현생하는 은행나무 잎과 비슷한 잎이
화석으로 남아 있다. 중국이 원산지인 은행나무를
종종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도 한다. 중국과 일본에
서는 옛날부터 절의 뜰에 심어왔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심어왔는지 확실하지 않은

데, 고려시대 이전에 승려들이 중국에서 씨를 가져와
절 근처에 심은 것이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된
다. 은행나무는 고목이 많다. 다 자란 은행나무의 높
이 10~15m에 이르나 간혹 높이 40m까지, 지름 4m
까지 자란 것도 있다. 전국에 산재한 은행나무 중 고
목 21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는 현

재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있는 은행나무들 중에서 가
장 크고 우람하며 오래 된 것이다. 나이가 1100살 정
도로 추정되며, 높이 42m, 뿌리부분 둘레 15.2m, 가
슴높이 둘레가 12.3m이다. 줄기 아래에 혹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그의 스승인 대경대사를 찾아와서 심은 것
이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세자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설움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에
심은 것이라고도 한다.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짚
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뿌리가 내려 이
처럼 성장한 것이라는 설도 전한다.
용문사는 많은 전란으로 여러 번 피해를 입었다.

특히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군대해
산)에 항거해 정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의
병의 본거지라 해 사찰을 불태워 버렸으나 이 은행
나무만은 불타지 않고 살아남아 천왕목(天王木)이라
고도 불린다. 조선 세종 때 정3품의 벼슬인 당상직첩
(當上職牒)을 하사받은 명목(名木)이다.
이 나무에는 또한 이런 전설이 있다. 옛날 어느 사

람이 이 나무를 자르려고 톱을 대었을 때 톱 자리에
서 피가 쏟아지고 맑던 하늘이 흐려지면서 천둥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지하였다한다. 또한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소리를 내었다고 한다. 고종이 승하
하였을 때에는 커다란 가지가 1개 부러졌고, 8ㆍ15
해방과 6ㆍ25사변 때에도 이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
가 났다고 한다.
은행나무는 싹이 튼 지 20년 이상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씨를 심어 손자를 볼 나이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공손수(公孫樹)라고도 부른다.
가을에 껍질 안에 들어 있는 씨를 까서 구워먹거나
여러 요리의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잎에는 여러 가
지 화합물이 들어 있는데, 특히 방충작용을 하는 것
으로 알려진 부틸산이 있어 잎을 책 속에 넣어두면

책에 좀이 먹지 않으며, 몇몇 플라보노이드계(系) 물
질은 사람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한반도에서는 기온이 낮은 고원지대(해발 500m

이상)와 북한 북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분포한다.
종자로 묘목을 양성하기가 쉽고, 묘목은 옮겨 심어
도 잘 살며, 어릴 때의 성장이 빠른 편이다. 삽목을
하거나 꺾꽂이로도 번식이 잘 된다. 
은행나무가 잘 번식하는 것처럼 저축은행(銀궋)

사태도 잘 해결되고 은행동 사는 서민들의 살림살이
도 은행알처럼 오순도순, 풍
성했으면 좋겠다. 
눈부신 황금 이파리들이 모

두 지고나면 두꺼운 외투를
꺼내 겨울을 맞아야할 것이
다. 신록의 축제가 끝나가는
분위기다.

숲에는갈등이없다

눈부신 황금 이파리의 함성이 끝나면, 축제도 끝나리

이우상〈소설가ㆍ동국대문창과겸임교수〉

은행나무 이야기

은행(銀杏)은은빛나는살구라는뜻

방충작용하는부틸산있어책갈피로딱

마이산금당사대웅전봉안한삼존불은

천년넘은한그루은행나무로조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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